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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대학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인 D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창업교

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다양한 창업교육과 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

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 기피요인으로는 ‘창업실패의 위험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 우

선’(24.9%), ‘창업지식 부족’(13.4%)이며,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가 자금조달 26.9%, 2순위가 인력확보 14.0%, 3순위가 기

술개발 11.8%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의 필요성은 ‘창업 중’>‘창업 준비 중’>‘창업의사 없음’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필요

이유로는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

이 23.9%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학 내 창업정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 및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되던 방법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의 변화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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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6년 9.8%, 2017년 

9.8%, 2018년 9.5%, 2019년 8.9%로 최근 5년간 평균 9.4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국내 주요 대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은 큰 폭으로 증

대되었지만, 고용인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

코 그룹의 경우 3년간 매출은 6조 4000억 원이 증가였으나, 
고용인원은 700명에 불과하였으며, KT그룹(2700명 감소)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200여명 감소)은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음에 

불구하고 직원 수는 감소하는 등 대기업 주도의 고용 창출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CEO스코어, 
2019).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

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창업지원 사업규모는 총 1조 4,51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336억 원(29.8%)이 증가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창업활성화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지원과 관련

하여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고, 학점 교과과정에 창업

과 관련된 강좌를 편성·진행하고 다양한 창업동아리활동과 창

업 경진대회 등 창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대학 창업지원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김춘호·양동우, 2018). 특히 

교육부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산학협

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학 내 창업

교육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은 대학들

이 지니고 있는 연구와 기술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넘어서 지

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지역과 국가 경제

의 발전에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주, 2018; 
Good et al., 2018; Hayter et al., 2018; Miller &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의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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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수요자, 지역사회, 교원, 전담조직 등

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 일련의 절차

가 전문적이지 못하며, 체계적이지 않고 있다(홍종득, 2016). 
또한 2016년 주요 20개국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한 연구

(남정민·이환수, 2017)에서 한국은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율이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전 영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

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일본, 싱가

포르 대학의 창업정책을 비교한 연구(백서인, 2017)에서는 한

국의 경우 창업관련 지원활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참여자들의 적극성 결여와 지원정책의 단발성 그리고 

과도하게 국내시장에 포커스 되어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 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 당 창업기업 수는 9.7개이며, 
창업 강좌 이수학생 중 창업자 수는 0.41%,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 중 창업자 수는 3.71%에 그쳤다(창업진흥원, 2019).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현황 및 인식을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 그리고 

창업경험여부에 따라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

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 방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국내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

제도의 현황
2.1 국내 대학 창업교육 현황

2.1.1 대학 창업교육 확대

<표 1> 창업강좌 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학 창업교육은 정부

의 지원과 대학의 노력이 맞물려 17년 11,828개이던 창업교육 

강좌 수는 18년 13,905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4년제 대학이 

7,761개의 강좌를 개설하면서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었

다. 그러나 창업 강좌 수는 양적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습형 강좌 수는 전체의 30%만

을 차지하고 있어 실습형 강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창업강좌 현황

2.1.2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2020년 국내 대학에서는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대

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창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

학생의 학업단절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표 2> 참고). 

<표 2>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단위: 개)

제도명 사업 정의
2018년 
적용 
대학수

창업
휴학제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휴
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 자
율적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252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창업
현장실습

창업을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으
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교
육과정

110

21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109

창업
관련학과

별도의 입학정원이 있는 창업 관련 학과(학부) 17

창업 
연계전공

별도의 입학정원은 없으나, 일정 조건 충족 시 
부·복수전공으로 인정되는 창업관련 전공

61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타 대학과 창업강좌와 관련한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타 대학의 창업강좌를 수강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87

창업
장학금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관
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82

창업
특기생
제도

우수한 창업역량을 보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
학전형을 운영하는 제도(입학 전형의 명칭에 
“창업”이 포함되어야 함)

6

창업 
대체논문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창업 및 창업 준비활동
을 학위논문으로 대체하는 제도

-

출처: 교육부, 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표 2>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통해 기존 학문 중심

이었던 대학들이 대학 내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창업 활성화

를 위해 창업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전반적인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그 증가폭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표 3>참고), 이

는 아직까지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

흡하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구분별

강좌
현황

2017년 2018년

개설 
대학수

총계 평균
개설 
대학수

총계 평균

대학
(4년제)

이론
강좌

181 4,852 26.8 183 6,083 33.2

실습 
강좌

120 1,211 10.1 117 1,578 13.5

전체 182 6,063 33.3 185 7,661 41.4

전문
대학

이론
강좌

130 4,497 34.6 131 4,651 35.5

실습 
강좌

81 1,268 15.7 93 1,593 17.1

전체 131 5,765 44.0 131 6,244 47.7
출처: 교육부, 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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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이수학생 수

(단위: 명)

제도명
2017년 

이수학생수
2018년

이수학생수 

창업휴학제 565 674

창업
대체
학점 
인정
제도

창업
현장실습

412 580

창업실습 2,121 2,760

창업관련 학과

입학정원 1,074 입학정원 1,105

복수전공 256 복수전공 318

부전공 92 부전공 91

창업 연계전공
복수전공 711 복수전공 1,023

부전공 318 부전공 377

창업강좌 
학점교류제도

자교 2,379 자교 2,856

타교 2,189 타교 5,610

창업장학금 5,537 5,665

창업
특기생제도

81 86

출처: 교육부, 2018,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2.2 국내 대학 창업지원제도 현황

2.2.1 모듈별 창업지원제도

창업진흥원의 대학창업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학생창

업 총 지원 금액은 171,86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

하였다. 이렇듯 매년 창업지원금액은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증

대되는 만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대

학들은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1)모듈을 신규 설립·시행하고 있다(<표 4> 참고). 

<표 4> 대학 창업지원모델

모듈(Module) 지원제도

창업교과 및 
비교과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행사,
창업박람회, 실전창업교육(SAP),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
창업아카데미, 모의 크라우드펀딩대회, 창업인턴쉽

창업사업화

창업보육입주시설, 전담멘토링, 시제품제작비 지원, 시험 및 
성능검사, 고객반응 조사, 마케팅 및 판로개척, 네트워킹(엑
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특허 및 법률, 가
족기업 연결, 창업스카우터 지정

지원인프라

임지
시제품제작터(메이커스페이스), 오픈창작공작소,
공용장비센터,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기술
창업R&D지원, 제품인증, 지식재산권, 홍보동영
상,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

자금
경영

창업자금, 창업투자, 대학창업펀드, 컨설팅, 경
영자문(세무, 회계)지원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재구성

2.2.2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높은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많

은 청년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고 대학들

도 변화된 수요에 발 맞춰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 내 다양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지원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허선영 외

(2017)에 따르면 현재 대학 창업지원제도는 정부 부처별로 산

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사중복사업 발생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대학 현장 내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 간의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체계

적이고 연계성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나타

나고 있으며 창업지원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표 5> 참고). 

<표 5> 대학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문제점

지원사업 창업 지원 조직의 문제점

LINC 사업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 이후 창업 멘토링, 자금 지원, 창업보육 등 창
업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으로 연계 보완이 필요

- LINC+ 사업단의 관심도에 따라 창업교육센터의 활성화 
및 지원정도가 결정

창업보육센터

- 실질적인 대상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학 내 창업교
육과의 연계성 부족

- 대학 내 낮은 위상, 인력 및 재원의 한계로 인해 입주한 
초기기업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수익사업 외에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지
니고 있음 

창업지원단

- 일반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대학생 창
업자 발굴 한계

- 초기창업패키지 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제한,
사업의 확산이 어려움

기업가센터

- 기업가센터로 선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 사업
의 확산이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교비, 기부금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대학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자체적
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출처: 김용태(2015), 대학 내 창업지원 주체간 연계방안 모델 연구

Ⅲ.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인식과 현황에 대한 설문분석

3.1 조사개요

국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인식과 현황을 바탕으

로 대학창업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2019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수도권 소재 종

합대학 D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800명)를 실시하였다. 설문응

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

다. 

1) 모듈(Module)은 하나의 ‘구성단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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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N(%) = 800(100.0%)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성 240 30.0%

여성 560 70.0%

연령

19세~24세 596 74.6%

25세~30세 203 25.4%

결측 1 -

학년

1학년 131 16.4%

2학년 127 15.9%

3학년 192 24.0%

4학년 350 43.8%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235 29.4%

상경계열 107 13.4%

공학계열 173 21.6%

자연계열 107 13.4%

예체능계열 69 8.6%

의학계열 107 13.4%

기타 2 0.3%

창업경험
없음 759 94.9%

있음 41 5.1%

창업기간
(N=41)

6개월 미만 20 48.8%

6개월 이상~1년 미만 12 29.3%

1년 이상~2년 미만 5 12.2%

2년 이상~3년 미만 4 9.8%

진로계획

창업 52 6.5%

취업 597 74.6%

대학원, 유학 등 108 13.5%

프리랜서 19 2.4%

기타 24 3.0%

창업교육 경험

교과과정 30 3.75%

비교과과정 81 10.12%

교과/비교과과정(중복) 85 10.62%

미수강 604 75.5%

3.2 설문조사 분석결과

3.2.1 창업교육 참여유형에 따른 창업인식

창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

적2)이라는 응답이 60.2%로 부정적이라는 응답3) 12%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중복 수강한 학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평균 3.92로 창업교육 미수강생(평균 3.65), 교과

과정 수강생(평균3.47) 그리고 비교과과정 수강생(평균3.91)보
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고). 

<표 7> 수강실태별 창업인식

N(%) = 800(100.0%)

측정내용

수강실태

교과 비교과
교과/
비교과
(중복*)

미수강 총계

창
업
인
식

매우 
부정적

0
(0.0%)

0
(0.0%)

0
(0.0%)

9
(1.5%)

9
(1.1%)

다소 
부정적

4
(13.3%)

10
(12.3%)

7
(8.2%)

66
(10.9%)

87
(10.9%)

보통
12

(40.0%)
12

(14.8%)
18

(21.2%)
181

(30.0%)
223

(27.9%)
다소 
긍정적

10
(33.3%)

34
(42.0%)

35
(41.2%)

220
(36.4%)

299
(37.4%)

매우 
긍정적

4
(13.3%)

25
(30.9%)

25
(29.4%)

128
(21.1%)

182
(22.8%)

총계
30

(100.0%)
81

(100.0%)
85

(100.0%)
604

(100.0%)
800

(100.0%)

평균 3.47 3.91 3.92 3.65 3.70

표준편차 0.900 0.977 0.916 0.980 0.976

차이검증
(ANOVA/Pea

rson)
F=3.864(0.009) / Chi-Square=19.530(0.077)

*중복은 창업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모두 수강한 대상을 의미한다.

3.2.2 창업교육 참여유형에 따른 창업의사

창업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

이라는 응답이 44%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33.8%보다 높은 응

답률을 보였고 전체 평균은 2.76으로 현재 창업의사가 전반적

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로는 교과 및 비

교과를 중복 수강한 학생의 창업에 대한 의사 평균이 3.31로 

창업교육 미수강생(평균 2.63), 교과과정 수강생(평균2.73) 그

리고 비교과과정 수강생(평균3.15)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8> 참고).

<표 8> 수강실태별 창업의사

N(%) = 800(100.0%)

2) 긍정적 응답은 창업인식에 대해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의 총계(%)의 합을 의미한다. 
3) 부정적 응답은 창업인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의 총계(%)의 합을 의미한다.

측정내용

수강실태

총계
교과 비교과

교과/
비교과
(중복)

미수강

창
업
의
사

전혀 
없음

9
(30.0%)

15
(18.5%)

10
(11.8%)

134
(22.2%)

188
(19.4%)

별로 
없음

6
(20.0%)

16
(19.8%)

17
(20.0%)

166
(27.5%)

239
(24.6%)

보통
3

(10.0%)
14

(17.3%)
17

(20.0%)
147

(24.3%)
215

(22.2%)
다소 
있음

8
(26.7%)

14
(17.3%)

19
(22.4%)

105
(17.4%)

184
(19.0%)

매우 
있음

4
(13.3%)

22
(27.2%)

22
(25.9%)

52
(8.8%)

144
(14.8%)

총계
30

(100.0%)
81

(100.0%)
85

(100.0%)
604

(100.0%)
800

(100.0%)

평균 2.73 3.15 3.31 2.63 2.76

표준편차 1.484 1.484 1.363 1.243 1.312

차이검증
(ANOVA/Pe

arson)
F=9.625(0.000) / Chi-Square=48.4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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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창업 기피 이유

향후 창업의사를 묻는 문항에서 ‘전혀 없음’과 ‘별로 없음’
을 선택한 373명의 창업기피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창업 실

패의 위험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 

우선’이 24.9%로 높게 나타났다(<표 9> 참고). 

<표 9> 창업기피 이유

N=373

측정내용 빈도(%) 순위

창업
기피  
이유

창업실패의 위험성 152(40.8%) 1

취업우선 93(24.9%) 2

창업지식의 부족 50(13.4%) 3

자금 확보의 어려움 45(12.1%) 4

창업아이템의 부재 25(6.7%) 5

학업 병행의 어려움 5(1.3%) 6

집안의 반대 2(0.5%) 7

동료의 부재 1(0.3%) 8

총계 373(100.0%)

<그림 1> 창업기피 이유

3.3.4 창업 고려 이유

향후 창업의사를 묻는 문항에서 ‘보통 ~ 매우 있음’을 선택

한 427명(결측 11명)의 향후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한 응

답으로 ‘업무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 선호’가 19.7%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고).

<표 10> 창업 고려 이유

N=427(결측치 11)

측정내용 빈도(%) 순위

높은 소득 58(13.9%) 3

사회적 성공 55(13.2%) 4

아이디어 사업화 50(12.0%) 5

학과(전공) 기술 연계 15(3.6%) 7

취업의 어려움 24(5.8%) 6

업무의 자율성 132(31.7%) 1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 선호 82(19.7%) 2

총계 416(100.0%)

<그림 2> 창업고려 이유

3.3.5 창업 애로 요인

창업경험이 있는 학생 41명 중 응답을 기재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39명이 응답한 창업 시 애로사항에 대한 복수응답 결

과로, 1순위가 자금조달 26.9%, 2순위가 인력확보 14.0%, 3순
위가 기술개발 11.8%로 나타났다(<그림 3> 참고).

<그림 3> 창업 시 애로사항

3.3.6 창업교육 필요성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

답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4)이 5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현재 창업 중인 학생의 평균이 4.24로 창업 준

4) 필요하다는 응답은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대상의 총계(%)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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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평균 4.08)과 창업의사 없음(평균 3.57)보다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고).

<표 11> 창업교육 필요성

N=517

변수 측정내용

창업경험

총계창업준비 
중

창업 
중

창업의사 
없음

창업교육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0
(0.0%)

0
(0.0%)

9
(1.9%)

9
(1.7%)

필요없다
2

(7.7%)
1

(4.8%)
43

(9.1%)
46

(8.9%)

보통
4

(15.4%)
5

(23.8%)
159

(33.8%)
168

(32.5%)

필요하다
10

(38.5%)
3

(14.3%)
188

(40.0%)
201

(38.9%)

매우 
필요하다

10
(38.5%)

12
(57.1%)

71
(15.1%)

93
(18.0%)

총계
26

(100.0%)
21

(100.0%)
470

(100.0%)
517

(100.0%)

평균 4.08 4.24 3.57 3.63

표준편차 0.93 1.00 0.92 0.94

차이검증
(ANOVA/Pearson)

F=8.499(0.000) / Chi-Square=34.013(0.000)

3.3.7. 창업교육 필요이유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해 ‘보통~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

답자 728명(결측 5명)의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으로,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이 23.9%로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고).

<표 12> 창업교육 필요이유

N=723, 복수응답(결측치 5)

변수 측정내용

창업교육 필요
(N:723)

빈도(%) 순위

창업
교육 
필요
이유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동기부여 371(24.8%) 1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기술 습득

358(23.9%) 2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창업문화 확산

246(16.4%) 3

창업아이디어 발굴 206(13.8%) 4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 함양)

195(13.0%) 5

문제해결능력 향상 118(7.9%) 6

기타 3(0.2%) 7

총계 1,126(100.0%)

<그림 4> 창업교육 필요이유

3.3.8. 대학 창업지원 인지도와 필요도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를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 및 창업 준비자’ [그룹 A]와 현재 창업의사가 없

거나 미래 시점에 창업의사가 있는 ‘현재 창업자 및 창업 준

비자 외’ [그룹 B]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필요도 응답 결과로는 [그룹 A]

와 [그룹 B] 모두 자금 및 투자지원(4.39, 4.19)이 가장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도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창업전문

가 멘토링 등 컨설팅 또한 두 그룹 모두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13> 참고).

<표 13>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

변수

현재 창업자 및 창업준비자 
[그룹 A] N=47

현재 창업자 및 창업준비자 외  
[그룹 B] N=753

인지도
평균(순위)

[a]

필요도 
평균(순위)

[b]

차이
[b-a]

인지도
평균(순위)

[c]

필요도 
평균(순위)

[d]

차이
[d-c]

스카우팅 2.72(12) 4.04(11) 1.32 1.75(16) 3.72(17) 1.97

네트워킹 지원 3.00(4) 4.28(3) 1.28 1.84(10) 3.91(7) 2.07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04(3) 4.26(5) 1.22 2.00(4) 3.88(8) 1.88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3.13(1) 4.30(2) 1.17 2.27(1) 4.09(2) 1.82

시제품제작 지원 2.94(5) 4.19(6) 1.25 1.76(15) 3.81(13) 2.05

자금 및 
투자지원

2.83(9) 4.40(1) 1.57 2.01(3) 4.20(1) 2.19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3.06(2) 4.28(3) 1.22 2.00(4) 4.08(3) 2.08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2.64(16) 4.06(10) 1.42 1.72(18) 3.98(4) 2.26

마케팅 및 판로 
지원

2.51(18) 4.15(7) 1.64 1.79(14) 3.86(1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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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의 인지도와 필요도 평균을 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보다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의 창업지원제

도를 통한 실질적·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

행되는 지원제도의 성격, 대상, 지원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학은 창업지원제

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홍보 및 운영 방식

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또한 [A 그룹]이 [B 그룹]에 비해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필요

도가 0.21점(A 그룹 4.07>B 그룹 3.86), 인식도가 0.90점(A 그

룹 2.80 > B 그룹 1.90)만큼 높게 나타났다. 현재 창업 중이거

나 창업 준비 중에 있는 대상자(A 그룹)의 경우 필요도와 인

식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서 교내 창업지원제도를 

상대적으로 적극적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9.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개선점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점에 관한 

응답으로 ‘창업지원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

보 활성화’가 17.7%, ‘단계별 교육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15.9%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

으로 홍보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표 14> 참고). 

<표 14>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개선점

N=47, 복수응답

측정내용
창업단계

총계
창업 준비 중 창업 중

창
업
교
육

및 

지
원
프
로
그
램

개
선
점

창업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9
(12.3%)

2
(5%)

11
(9.7%)

단계별 교육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1
(15.1%)

7
(17.5%)

18
(15.9%)

창업지원 통합관리 
조직 구축

9
(12.3%)

3
(7.5%)

12
(10.6%)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성 
배양

11
(15.1%)

3
(7.5%)

14
(12.4%)

창업지원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10
(13.7%)

10
(25%)

20
(17.7%)

창업포털과 같은 관리 
시스템 구축

7
(9.6%)

5
(12.5%)

12
(10.6%)

학내 창업 
분위기 조성

6
(8.2%)

7
(17.5%)

13
(11.5%)

교수님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고취

10
(13.7%)

2
(5%)

12
(10.6%)

기타
0

(0.0%)
1

(2.5%)
1

(0.9%)

총계
73

(100.0%)
40

(100.0%)
113

(100.0%)

Ⅳ. 결론 및 토의

4.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대학 창업교육과 창

업지원제도 활성화가 중요시 되는 만큼 대학 창업교육 및 창

업지원제도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의 현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대학

의 다양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표 7>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0.2%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2%보다 5배), 여전히 대학생들

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9> 
부정적 응답 44%, 긍정적 응답 33.8%).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학업을 병행하면

서 창업활동을 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학 창업 지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

과 절차적 복잡성은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의 원

활한 자금 사용을 어렵게 하고, 지원금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

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 창업의 꿈을 좌절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

서 대학교에서는 절차적 복잡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학

R&D 지원 2.53(17) 3.81(17) 1.28 1.71(19) 3.71(18) 2.00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2.87(8) 3.89(15) 1.02 2.14(2) 3.82(12) 1.68

창업휴학제 2.81(10) 3.89(15) 1.08 1.98(8) 3.88(8) 1.90

창업실습 2.72(12) 4.09(9) 1.37 1.91(9) 3.88(8) 1.97

창업현장
실습 

2.81(10) 4.04(11) 1.23 2.00(4) 3.93(6) 1.93

창업학기제 2.89(7) 4.04(11) 1.15 1.82(13) 3.79(14) 1.97

창업학점 
교류제

2.45(19) 3.72(18) 1.27 1.73(17) 3.73(16) 2.00

창업연계
전공

2.66(15) 4.00(14) 1.34 1.80(13) 3.75(15) 1.95

창업장학금 2.70(14) 4.15(7) 1.45 2.00(4) 3.95(5) 1.95

창업인재 
전형

2.91(6) 3.72(18) 0.81 1.81(12) 3.45(19) 1.64

전체 평균 2.80 4.07 1.27 1.90 3.8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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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도와줄 전문 인

력의 상시 상주가 요구되며 단순히 창업 공간 및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과 같이 학생

들의 수요를 조사해 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구축 및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창업 기피이유로는 ‘창업실패의 위험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업 우선’이 24.9%로 나타

났다(<표 10>). 이는 창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응답

한 결과와는 달리 창업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에게조차 창

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창업에 

대해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취업 우선’이라는 응답은 창업과 취업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나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인 ‘취업을 견인하는 필수교육’으로서의 창업교육의 역할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창업 고

려 요인으로는 ‘업무를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업무 자율성)’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 선호’가 19.7%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창업의 고려 이유가 ‘아이디어 사업화’나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아닌 ‘높은 소득’과 ‘업무의 자율성’인 것 또

한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는 

교육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창업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창업지원제도의 확대에 앞서서 창업에 대한 개

념, 필요성,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창업교육의 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 번째, 창업 시 애로사항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로, 1순위

가 자금조달 26.9%, 2순위가 인력확보 14.0%, 3순위가 기술개

발 11.8%로 나타났다(<그림 3>). 강혜정(2015)은 대부분의 창

업아카데미사업 협약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연속적인 창업교

육이 어렵고, 지원금이 타 사업에 비해 적어서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은 자금 및 투자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 인력 구축을 

통해 민간지원제도 및 정부의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탐

색하고 지원·유치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의 경우 다른 주요 아시아 대학에 비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거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게 나타

난다. 중국의 경우 실제 창업생의 상당수는 창업실패 이후에

도 다른 벤처나 지속적인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

고, 일본의 경우는 소수로 선발된 만큼 창업에 종사한 인원의 

성공률이 높다(백서인, 2017). 실제 대학 창업정책이 청년창업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 창업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부 

자원의 중첩되는 부분을 사업 기능별로 분화된 시스템을 구

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외부에 존재하는 창업 기관들

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학의 창업 전담 인력 및 예산의 부

족을 해결함으로써 대학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창업교육 필요성은 ‘창업 중’>‘창업 준비 중’>‘창업

의사 없음’순으로 나타났다(<표 12>). 또한, 창업교육 필요이

유로는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 및 기

술 습득’이 23.9%로 나타났다(<표 13>). 창업교육 필요성이 

창업경험자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

시에 대학생들의 진로나 인생설계에 있어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대학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도를 

통해 대학 내 홍보의 중요성 및 창업전반의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표 13> 및 <표 14>). <표

13>을 보면 두 그룹에서 각 지원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

끼는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창업 

단계별로 요구하는 지원제도가 다름을 의미하며 학생창업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표 14>
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는 공급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교내 홈페이

지, 교내 현수막을 통한 일시적 홍보로 학생들은 정보 수집에 

한정적이다(유세진, 2020). 그러므로 단순히 집약적인 정보를 

담은 포스터와 현수막으로만 홍보를 집행하기보다는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매체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도달률이 높은 SMS 문자메시지

와 대학 애플리케이션의 Push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사용률이 높은 ‘에브리타임’,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특정 매체를 사용

하지 않더라도 학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기

존 공급자 측면에서 제공되던 방법에서 변화되어 실제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

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대상자를 D대학의 대학생들로 제한함으로써 설문 대상

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요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남긴다. 

첫째, 향후 학년별, 전공별, 지역별 비교 및 종단적 연구를 통

해 창업교육 대상자의 변화 및 실제 창업 행위로 이어지는지

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종합적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주요 대학과 해외 선진 

대학 간 창업정책,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인프라, 창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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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의 창업정책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대학 창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방안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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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statu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whic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major project of recent university policy, and to present policy tasks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by analyzing problems. A survey 
on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about start-up was carried out from 800 students including those on leave of absence at D university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about start-up was highly positive due to various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from universities, but it was 
surveyed that university students have still low willingness to challenge start-up. Second, the biggest reason why university students avoid 
the start-up is 'the risk of start-up failure' at 40.8%, followed by ‘Prioritizing getting a job' at 24.9% and 'lack of knowledge on start-up' 
at 13.4%. Also, difficulty from those who have already started business was mainly financing at 26.9%. The second was 14.0% for 
securing manpower, and the third was 11.8%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ird, the necessity of start-up education was in the order of 
'starting-up' > 'preparing to start-up' > 'no intention to start-up'. The reason for the necessity of start-up education was 'motivation for 
various career choices' with 24.8%, followed by 'acquisition of various knowledge and skills for start-up' with 23.9%. Finally, effort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ublic relations for start-up policies in universities and figure out the problems of the start-up 
support scheme. The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cheme should reflect the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ctual policy 
consumers, by shifting away from the method provided by existing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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